
밤의 너비U

EXHIBITION
2012 / 02 / 12

ART IN CULTURE

2. 11 ~ 4. 1 
금산갤러리(http://www.keum-
san.org/bbs/board.php?bo_table=exhibi-
tion&wr_id=160) 헤이리

박형근 <Tenseless-65, Last summer> C-프린트 120-
x170cm 2009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슬며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밤, 그 
밤의 너비를 측정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금산갤러리 헤이리에서 
열리고 있는 <밤의 너비>전은 이처럼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밤의 
세계와 그 확장된 의미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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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작가 강민수 박형근 이만나 정지현은 밤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회화 사진 설치 20여 점을 선보인다. 박형근의 
사진은 빛이 사그라지고 어둠이 녹아드는 숲의 풍경을 보여 
준다. 어둠 속에서 풀숲은 신비로운 청록빛을 발하며 초현실적인 
감각을 일깨운다. 이만나는 <두 갈래의 길>에서 낮과 밤의 모호한 
사이를 포착하여 어둠 안에서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사물의 낯선 
모습을 2개의 패널에 그렸다. 박형근과 이만나의 작업이 어두운 
밤에 발견한 ‘세계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다면 강민수와 정지현은 
개인의 내면에 잠재한 몽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작업을 
보여 준다. 파편화된 풍경 속에 흐릿한 아이들의 형상을 그리는 
강민수는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과 상상, 현실 사이의 접점을 
파고든다. 정지현은 버려진 일상 사물들을 조합하여 그 안에서 
뜻밖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의 작품 <Like a Clock>은 
디지털시계와 괘종시계를 이용한 작업으로, 밤의 시간처럼 깊고 
느리게 움직이는 현실과 꿈의 경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참여 작가

강민수 박형근 이만나 정지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0

www.keumsan.org(http://www.keumsan.org/)

031)957-6320

글｜인턴기자 윤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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